
아직더위가기승을부리고있지만가을이코앞으로다가왔

다. 바람이살랑살랑불어오면덩달아마음도흔들흔들설렌

다. 그런마음을채워줄수있는것이바로열정적인춤. 

춤은 그 자체로‘언어’이자‘시’다. 몸짓과 손짓, 표정으로

인간사를 진솔하게 표현한다. 여행을 하면서 받은 큰 축복

중 하나는 세계의 멋진 춤을 만나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었

다. 세계일주의 마지막 여행지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하루가멀다하고땅게리아(탱고를추는곳)를찾았음에도불

구하고, 춤을 보고 즐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것이아직까지후회가된다. 

세계의 훌륭한 춤 중에서도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

어있는 열정을 끄집어 내줄 수 있는, 쿠바의 살사와 스페인

의플라멩코를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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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반 살사와 스페인 플라멩코의 열정 속으로 떠나보자

의스텝을따라하느라진땀을흘려야했다. 쿠바음악에는흑인음악의리드

미컬한흥겨움과백인음악의매끈함이함께어우러져있다. 이는백인과흑

인의 혼혈인 물라토들이 쿠바에 많이 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쿠바

땅에는스페인식민시 동안스페인사람들이물 듯이들어왔고, 이후아

프리카사람들이 노예로 쿠바 땅을 밟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의 음악은

하나로합쳐져어떤음악장르보다화려한쿠바음악으로탄생하게됐다. 다

음 날이 되어도 살사는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한적한 길을 걷다가 길거리

공연이 펼쳐지는가 싶어 뒤를 돌아보면 환청이었고, 환청인가 싶어 뒤돌아

보지않고걷다보면어디에선가음악이흘러나오고있었다. 그렇게쿠바는

살사와음악의천국이었다. 

스페인의 집시의 애환이 스며있는‘플라멩코’

삶의기쁨과슬픔을춤으로노래하는예술, 떠돌이집시들의애환이스며있

다는 플라멩코. 플라멩코를 설명할 때, 토케(기타)와 칸테(노래), 바일레

(춤)가 조화를 이루는 춤이라고 한다. 그러나‘조화’라는 단어보다는 온 몸

으로토해내는‘정열’이라는단어가어울리는춤이플라멩코다. 오르락내리

락하는 칸테, 그 칸테에 맞춰 타닥거리는 구두소리. 더 이상의 고통은 없을

것같은심오한표정과허공을헤매는손동작으로마음을헤집어놓는것이

바로플라멩코의매력이자힘이다. 

플라멩코의본고장세비야에도착하던날, 플라멩코극장으로달려갔다. 여

름이되면새벽까지즐기는스페인사람들의기질때문인지, 플라멩코공연

시작시간은밤10시 다. 9시40분, 조

명과 잘 어울리는 색의 샹그리아를 한

손에 들고 무 앞에 자리를 잡고 기다

렸다. 눈과 귀가 어둠에 익숙해질 무렵,

기타반주에애절한노래가흐르기시작

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디선가 또각또

각 구두소리를 내며 한 남자가 나타났

다. 발로 추는 사빠데아도(Zapateado)

가시작한것이었다. 

천천히물흐르듯이시작한사빠데아도

는기타(Toque)와노래(Cante)에맞춰

빨라졌다. 빨라진템포와함께남자무용

수의춤사위도화려해졌다. 화려하다고

해서동작이큰것은아니다. 최 한절

제된, 손짓하나에인생을응축한것같

은그런화려함이라고나할까. 허공을바

라보는 그 눈빛하며, 손가락 끝에 모든

힘을준채허공을휘젓다가바닥이부서

질듯발을내딛는그의연기에숨이턱

하고멎는것같았다. 바닥을치는그의

발 구르는 소리는 가슴을 팍팍 치고 그

느낌은온몸으로퍼져갔다. 그의관능

적인몸짓과이 이 타오르는눈빛에

넋을잃을것만같았다. 어느부분에서는

인생의단조로움을, 또다른부분에서는

위기와클라이맥스가펼쳐진다. 춤을보

면서인생을보기는처음이었다. 

말 한 마디 없었던 공연이었지만, 그의

몸짓은어떤인생을살아야하는지에

해어렴풋이알게했고살아있다는자체

에감사하게했다. 숨이꼴딱넘어갈것

같던그열정, 그리고다시담담한일상

으로의회귀는빛나는보석처럼가슴속

에깊이새겨졌다.

쿠바‘흥겨운 음악과 신나는 살사’

체게바라, 헤밍웨이, 녹아들것같은시

가…. 쿠바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

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단연가장먼저꼽히는것은살사다. 

쿠바사람들에게살사는춤이라기보다

는 생활이다. 살사를 추는 이들을 살사

바에서만만날수있는게아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유치

원에 있는 꼬마들도 혼자서, 또는 친구

와 손을 잡고 스텝을 연습하는 모습을

쉽게볼수있었다. 

쿠바의 아바나에 도착하던 날, 살사로

밤을달군다는호텔플로리다의문을두

드렸다. 과연이런곳에살사바가있을

까 싶을 정도로 조용한 로비를 지나 종

업원이알려준곳의문을열었더니그곳

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아프리카리듬이강하게묻어나오는쿠

바음악의흥겨움속에서사람들이모두

신나게살사를추고있었던것!

경쾌한스텝, 건강한미소, 넓지않은공

간을폭발시킬것같은열기! 쿠바칵테

일인‘쿠바 리브레’를 한 잔 시켜놓고

그 광경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레게

머리를 멋지게 한 쿠바 남자가 다가와

“테구스타바일라르?(너, 춤추는것좋

아하니?)”라며손을내 었다. “메구스

타무초(물론좋아하지)!”라고한뒤일

어나부지런히발을놀려스텝을밟아보

았다. 

쿠바에서 살사를 즐기겠다고 한국에서

미리살사레슨까지받아놓았는데연습

과 실전은 어찌나 다르던지. 쿠바 남자

01 쿠바의 아바나 풍경 02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 03 쿠바는 살사와 음악의 천국 04 쿠바에서는 어느곳이라도 살

사와 만날 수 있다 05 플라멩코에는 삶의 기쁨과 슬픔이 담겨있다 06 발로 추는 사빠데아도(Zapateado)에서

인생을 본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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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아프리카리듬이강하게묻어나오는쿠

바음악의흥겨움속에서사람들이모두

신나게살사를추고있었던것!

경쾌한스텝, 건강한미소, 넓지않은공

간을폭발시킬것같은열기! 쿠바칵테

일인‘쿠바 리브레’를 한 잔 시켜놓고

그 광경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레게

머리를 멋지게 한 쿠바 남자가 다가와

“테구스타바일라르?(너, 춤추는것좋

아하니?)”라며손을내 었다. “메구스

타무초(물론좋아하지)!”라고한뒤일

어나부지런히발을놀려스텝을밟아보

았다. 

쿠바에서 살사를 즐기겠다고 한국에서

미리살사레슨까지받아놓았는데연습

과 실전은 어찌나 다르던지. 쿠바 남자

01 쿠바의 아바나 풍경 02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 03 쿠바는 살사와 음악의 천국 04 쿠바에서는 어느곳이라도 살

사와 만날 수 있다 05 플라멩코에는 삶의 기쁨과 슬픔이 담겨있다 06 발로 추는 사빠데아도(Zapateado)에서

인생을 본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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